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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이�지났는데도�날씨가�여름�처럼�덥더니,�마침�방문하기로�한날은�비가�많이�내렸다.

아르바이트로�늘�바빠서�일정을�몇�번씩�연기하고�드디어�집으로�방문을�했다.�

오랫만에�만났는데도�비가�오니�문까지�열어놓고�우리를�기다리고�있었다.�

수줍어하면서도�배시시�웃으며�반겨주었다.� �

반지하집에�비까지�내리다�보니�여름에�핀�곰팡이가�아직�가시지�않은듯,�곰팡이�냄새에�눅눅함까지�

코끝을�자극했다.� � 손님이� 온다고�바닥에� 이불을�깔아�놓았지만�학생들이� 지내기에�그리� 좋지� 않은�

환경에�마음이�편치�않았다.�

여름에�곰팡이�때문에�도배를�다시�했다는데도�반지하다�보니� 계속�누수가� 있고,� 곰팡이두�생겨�냄

새가� 난다며� 걱정을� 했다.� 학생의� 이야기를� 듣다가� 요즘� 건강이� 좋치않아� 아르바이트시간을� 줄였다

는� 얘기를� 하며,� 종일� 아르바이트를� 10시까지� 한다는� 얘기를� 전해� 들었다.� 아직� 어린나이인데도� 남

동생과�둘이�생활하려니�부모의�역할을� 20대초반의�학생이�감당하는것�같아�안타까웠다.

마침� 지난번에� 장학증서를� 전달을� 못해서� 장학증서와� 집에서� 간단히� 먹을� 수� 있는� 선물용� 햄� 등을�

준비해�갔는데�집에서�밥을�해먹는다며,� 좋아하는�모습을�보니�뿌듯하다.� 다음번엔�김치등도�전달해�

주기로�약속했다.�

이런� 저런� 얘기를�하다가�이제� 취업을�해야하는데�마땅히� 취업할곳이�없어서�막막하다는�얘기를�들

었다.� 전문대라서� 이제부터� 서서히� 준비를� 하고� 있다며,� 중국어� 관련� 자격증도� 따놨다는� 얘기를� 들

었다.�주위에�취업할곳이�있는지�알아봐�주겠다고�약속을�했다.�

언제나�씩씩하게�맞이해주는�학생을�보니�왠지�더�열심히�살아야�할것�같다.�

다음번에�더�좋은�소식을�들을�수�있길�기대해�본다.


